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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담당부서 고 객 지 원 팀

담 당 자
팀장  황진옥(#240)
사원  오세림(#244) 2024년 8월 30일(금)

 배포 시 보도 요망 전화번호 031-410-3030
본 자료는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ansancci.korcham.net) ▷ 새소식 ▷ 보도자료에 수록되어 있음.

안산기업 추석 명절 평균 휴무 일수 ‘5.1일’
 - 상여금 지급 예정 기업 ‘42.0%’, 미지급 ‘42.5%’, 지급 미정 ‘15.5%’

 - 응답기업의 50.0%, “원·달러 환율의 변동은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

안산상공회의소(회장 권혁석, 이하 안산상의)는 8월 30일, 안산지역 소재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안산기업 추석휴무·환율변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산기업의 추석 명절 휴무기간은 평균 5.1일(토, 일요일 포함)로 5일간 휴무 업체(88.1%)가 가

장 많았으며, 6일 이상(9.3%), 4일 이하(2.6%)로

 나타났다.

추석 상여금과 선물의 지급 형태로는 ‘상여금 및 선물을 지급’하는 기업이 87.5%이고, 이중 상

여금과 선물을 모두 지급하거나 상여금만 지급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42.0%로 집계됐다. 이 중 

27.5%가 정기상여금, 13.5%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예정 기업의 86.9%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작년보다 많이 지급

(8.3%)‘, ’작년보다 적게 지급(4.8%)‘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 동안 원·달러 환율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조사업체의 경영활동에 환율변동

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기업이 50.0%,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기업은 

23.9%로 나타났다. 환율변동의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6.1%로 나타났다.

환율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요인으로 ’수익성(40.1%)‘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가격 책정

(22.2%)‘, ’비용 구조(15.6%)‘, ’자금 조달(9.9%)‘, ’재고 관리(9.4%)‘, ’투자 결정(2.8%)‘ 순으로 나타났다.

환율변동에 대비한 응답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는 ’원가 절감 노력(42.2%)‘이 가장 많았으며, ’제

품/서비스의 가격 조정(24.1%)‘, ’해외 부품/원자재 조달처 변경(14.7%)‘, ’환헤지(12.9%), ‘외환 

리스크 분산(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산상의는 안산지역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경제동향, 경기전망지수(BSI) 

등 각종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안산상의 고객지원팀(T. 031-410-3030 / 

내선 240, 244)으로 하면 된다.

※ <붙임> 『2024년 안산기업 추석명절·환율변동 실태조사 보고서』 1부.  끝.


